
나도 강박증 환자가 아닐까? 

회사원 박모(45)씨는 대학교 때부터 결벽증이 심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나아지지 않아 요즘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박씨가 기록한 생활기록일지를 보면 출근하기 위해 씻는 시간이 5 시간 

10 분이나 된다.  

"용변을 보기 위해 변기 전체에 지저분한 것이 묻어 있는지 살펴본 다음 

휴지로 변기를 닦는 데 33 분, 7 번 손을 씻고 나서 손톱 밑에 있는 때를 

손톱으로 빼내는 데 12 분, 눈 안을 뒤집어서 눈곱이 있는지 살펴보고 

눈곱을 빼내는 데 7 분,  

코를 풀고 난 뒤 코 안에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을 때까지 손가락으로 코를 

후비는 데 23 분, 면도한 부위를 반복해서 깎아주는 데 35 분, 이 닦는 데 

27 분,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한 뒤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는 데 2 시간, 스킨 

바르는 데 2 분, 목과 팔에 향수 뿌리는 데 1 분, 손에 로션을 바르는 데 

1 분, 얼굴의 버짐을 떼는 데 7 분."  

박씨와 같은 증세를 정신과에선 '강박증'이라고 부른다.  

강박증 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 평생 

유병률은 1.5~3 % 정도. 정신과 질환 중 공포증, 알코올 중독 등의 

물질남용장애, 우울증에 이어 4 번째로 흔하다. 공황장애나 

정신분열병보다는 두 배나 많다.  

그렇지만 환자들은 자신에게만 증세가 있다고 여겨 숨기는 경우가 많다. 

그냥 성격이 예민하거나 신경을 많이 써서 생기는 것으로 질병의 특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다.  

 

■강박증의 증세  

강박증은 '강박생각'과 '강박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병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생길 수 있다.  

'강박생각'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고 불합리한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없애려고 해도 잘 되지 않고, 어떤 생각이나 충동 등이 반복되는 것을 

말한다.  

오염이나 질병에 대한 지나친 걱정, 자신이나 주위 사람의 안전에 뭔가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뭔가 완벽하지 않거나 잘못된 것 같은 

느낌, 지나친 죄책감, 성적인 생각, 몸의 일부분이나 기능에 관한 걱정, 별로 

의미도 없는 소리나 숫자 등에 대한 집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강박생각은 대개 불편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일으키기 마련. 이런 느낌을 

조금이라도 없애기 위해 하는 어떤 특징적인 행동을 '강박행동'이라고 한다.  

과도하게 닦거나 씻는 것,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 사물을 

정렬하는 것, 물건을 못 버리고 모아두는 것, 다른 사람에게 계속 묻고 

확인을 받는 것 등이 강박행동에 속한다.  

 

■강박증의 치료  

20 여 년 전만 해도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었다. 하워드 휴즈 같은 세계 

최고의 부호도 강박증을 고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  

하지만 최근 10 여 년간 신경생리학, 뇌영상학, 신경심리학의 발달로 

강박증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다. 별다른 부작용 없이 강박증을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약물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서울대병원 강박증클리닉 권준수 교수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 등을 

적절히 적용하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도박광 쇼핑광 컴퓨터광 발모광(충동적으로 털을 뽑는 사람) 등의 

충동조절장애, 특정 신체부위가 이상하게 생겼다고 여겨 성형수술을 

반복하는 등의 증세를 보이는 신체이형증, 끊임없이 자신에게 어떤 병이 

있다고 여기는 건강염려증 등도 넓은 범위의 강박증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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